
신산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, 여러 가지 생생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. 

저는 어릴 적 수줍음이 많고 평범한 초등학생이었어요. 코흘리개 시절을 지나며 친구들과
함께 웃고 뛰놀던 시간은 제게 큰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.

정확히 몇 학년 때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, 내 짝꿍은 신동민이었고, 담임 선생님은 홍 00
선생님이었습니다. 

어느 날 사소한 말다툼이 싸움으로 번져 혼이 났지만, 선생님께서는 우리 둘을 똑같이 공정
하게 혼내 주셨습니다.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.

또 다른 추억 하나는, 수업 시간에 선생님 눈을 마주치거나 발표를 해야 할 때면 숨고 싶을
정도로 수줍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. 책을 읽으라는 말 한마디에도 심장이 떨렸고, 지금 생
각하면 왜 그리도 내성적이었는지 스스로도 웃음이 납니다.

운동회 때마다 달리기를 해야 했는데, 달리기가 싫어서 도망 다니고 피하려고 했던 기억도
떠오릅니다. 그럼에도 결국은 운동회에 참여하며 그 순간들을 함께했던 나날들이 소중한
기억이네요.

신산에서 피어난 추억의 조각들-48회
조원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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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학년 때 짝꿍이었던 김종선과는 책상에 선을 그어 서로 넘지 말자고 경계를 했던 일도 있
었네요.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닌 일인데, 입가에 웃음이 절로나네요.  

그당시에는 전과 같은 참고서를 사본 적도 없었지만, 공부는 뒷전이고 감성 지수로 나름대
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

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당시 감성충만은 신산초등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.

세상에서 가장 넓고 웅장하게 느껴졌던 운동장.

파주시에서 가장 큰 운동장이라 경기도 단위 행사도 우리 학교에서 열렸던 기억이 납니다.
그 모든 것이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네요.

 그렇게 신산초등학교에서 보낸 날들은 하나하나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았어요. 

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시간들이 저를 건강하고 밝게 자라게 해준 것 같아요. 

돌이켜보면, 내성적이었던 어린 시절을 지나 지금은 외향적으로 변한 나 자신을 돌아보며,
그 시절의 모든 순간이 내게 추억의 한페이지로 남아 있음을 느낍니다.

그리고 제가 다녔던 신산초등학교가 100주년을 맞이했다는 소식은 정말 큰 기쁨으로 다가
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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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소중한 추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어 행복하고, 신산초등학교의 100주년을 진심으로
축하합니다. 

앞으로도 신산초등학교가 더욱 빛나고,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
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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